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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사건번호 : 000타경00000)에서 낙찰 받고, 2022.7.27. 매각결정이 확정된 최고가매수인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통보를 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인은 귀하와 원만하게 명도부분이 협의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본 내용증명 수신 후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본인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귀하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명도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문 수령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이고, 본인이 법적절차에 관한 지출했던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 일체에 관해 귀하에게 다시 청구될 것입니다.

2. 또한 명도소송 외에도 귀하가 본인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상기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월 사용료 1,025만원(부동산의 감정가격*월1%) 및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하는 소송 또한 제기할 것이며 판결이 되는 즉시 귀하의 재산에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낙찰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본 부동산 내부에 집기가 있는 경우 수신 후 7일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임의 폐기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모든 절차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위에 기재된 모든 법적 절차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재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신 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절차는 원만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6. 발신인도 금전이 부족한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기 부동산을 매입하였기에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송된 내용증명에 기분 상하지 마시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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